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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대중국 수입 비중은 2017년 21.6%에서 2025년 9.0%, 2026년 1~4월에는 7.2%까지 
하락하며 공급망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노트북과 스마트폰 등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품목에서도 중국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는 중국 의존이 실질적으로 
줄었다기보다 생산기지가 제3국으로 이동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대중국 수입 감소를 
대체한 국가는 대만, 베트남, 멕시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으로, 특히 전자제품 생산거점이 
이들 지역으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 대체 효과는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베트남은 노트북과 통신장비, 컴퓨터 부품 등에서 중국을 
가장 적극적으로 대체하였다. 반면 멕시코는 서버와 통신장비 수출이 증가했지만 중국을 직접 
대체했다기보다 대만 ODM･EMS 기업의 북미 생산거점 역할이 강했다. 태국은 통신장비와 
노트북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인도는 아이폰 생산 이전에 힘입어 스마트폰 수출이 
급증하였다. 말레이시아는 반도체와 통신장비 생산기지로 성장했지만 중국 대체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 겉으로는 미국의 탈중국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급망의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베트남은 중국으로부터 부품과 원재료를 수입한 뒤 이를 조립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가 정착되어 있다. 베트남의 대중국 수입과 대미국 수출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미국이 중국 대신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상당수 제품도 실질적으로는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도 역시 스마트폰에서는 유사한 구조가 나타나지만 다른 
산업으로는 아직 확산되지 않았다.



✤ 미국 시장에서 중국 비중이 감소했다고 해서 중국 제조업의 국제적 위상이 약화된 것도 아니다. 
미국은 세계 노트북 수입의 약 3분의 1, 스마트폰 수입의 약 4분의 1만 차지한다. 미국의 
중국산 노트북 수입 비중은 크게 하락했지만 미국 이외 국가들의 중국 의존도는 여전히 높아 
중국은 세계 최대 노트북과 스마트폰 수출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 중국 역시 미국 의존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대미 수출 감소를 메운 것은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수출 확대였으며, 특히 베트남과 태국, 인도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중국에서 전자부품과 기계류를 수입해 미국으로 완제품을 수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신흥국 수출 확대 역시 독립적인 시장 다변화라기보다 미국 
시장을 겨냥한 공급망 재편의 결과로 볼 수 있다.

✤ 결국 미･중 양국은 양자무역 비중은 감소했지만 제3국을 매개로 한 상호의존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공급망에서 중국 기업을 배제하려 하지만 희토류와 의약품 원료, 전자부품 등 
핵심 분야에서 중국 제조업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반대로 중국도 미국 의존을 줄였다고 
평가받지만 신흥국을 통한 우회적 대미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 향후 미국은 원산지보다 공급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 
제조업의 압도적인 생산능력과 산업생태계를 단기간에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 
역시 수출 확대에 따른 막대한 무역흑자가 반덤핑 조사와 보호무역 조치를 확대시키고 있어, 
과잉생산과 수출 의존 성장모델을 완화하고 내수 확대와 무역불균형 해소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결국 미･중 디커플링은 외형상 진전되고 있지만 실제 공급망에서는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메이드 바이 차이나(Made by China)’로 형태만 변화하는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